
토픽맵 모델링을 위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주제분석 연구: 국내 주요 소장기관 중심으로

Topic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Records about 

Korea for Modeling of Topic Map: Focused on Major Archives 

in Korea

OPEN ACCESS

권민정(Min Jeong Kwon)1, 최상희(Sanghee Choi)2

E-mail: alswjd8219@naver.com, shchoi@cu.ac.kr

1
제 1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기록대학원

2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2.04.26

최초심사 2022.05.02

게재확정 2022.05.23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인 국가기록
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국방편찬연구소 4개의 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내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되고 있는 기록물을 이용자들이 쉽게 기록물
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총 163,874건을 수집하여 이용자가 다각적으로 기록의 내용을 훑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제분석을 하였고 패싯과 토픽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패싯과 토픽을 
기반으로 토픽맵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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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elected four institutions, namel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th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that have collected the foreign records about Korea, providing web services 
for users. A total of 163,874 records were collected from these institutions to analyze 
the topics of the records, which resulted in a proposed topic map with 7 facets as 
top levels. This study suggests an integrated and visualized tool using a topic map 
to improve the searching service of foreign records about Korea from Korean institutions, 
especially the US records related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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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록물은 한국전쟁, 군사정권 등 우리나라가 겪은 대표적인 사건들

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다. 한국과 관련하여 해외에

서 생산되고 있는 기록물인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의 개념은 이를 연구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정의를 종합 분석한 결과(김성겸, 2005; 마정춘, 2006; 이승휘, 2006; 박은봉, 2008; 조혜경, 2008; 김나정, 2016), 

근⋅현대 전후 시기에 주로 생산되었으며, 해외에 출처를 두고 있고, 한국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물

로 설명된다. 이 기록물들은 국내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과 차별화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과 관련되어 생산된 해외기록물은 역사적, 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한국사, 국방사 등 다양한 한국과 관련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국가 기관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해외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용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관련 해외 생산 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기록물의 수집범위

도 다르고 기록물을 제공하는 방식도 상이하여 어떠한 기록물을 제공하는지 이용자가 해외기록물의 존재와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각각 서비스 및 검색 방식이 달라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나타나

고 있다. 또한 한국 관련 해외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훑어보거나 분산되어 있는 기록물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어 있지 못해 이용자가 해외 생산 기록물을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하여 기록물을 생산한 주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대만, 일본, 호주, 유럽에 소속된 국가들까지 

다양하다. 한국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는 국가들 중 특히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교국으로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는 국가이며 많은 양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기록 등 우리나라

의 역사기록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국가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들은 휴전 이후 미국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워싱턴연방기록보존소에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이관되어 관리되었다. 1980년도를 기점으로 미

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보존 중이었던 한국과 관련된 기록물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30년 이상 지난 

문서들에 한해 공개되었다. 공개된 기록들 중 미국 군정기록, 6⋅25전쟁 관련 기록 등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정보가 해당하는 관련 기록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기록들은 역사적 사건 등의 증거로서 활용될 만한 

가치가 크다는 판단하에 2000년대 초부터 국내의 기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집되었다.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은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중 주요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물의 생산 주체가 해외

의 다양한 국가 중 ‘미국’에 출처를 두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생산된 기록물이다. 이 연구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인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국방편찬

연구소 4개의 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후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해당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 기간 동안 

서비스되고 있는 기록물을 조사한 후 기록물명이 포함된 목록을 수집하였다. 기관별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기록물 데이터는 총 163,874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국내 기관에서 수집된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의 검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국내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록물을 통합하여 검색하고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키워드에 의존하는 현재 검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다각적으로 기록의 내용을 

훑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제분석을 하여 패싯과 토픽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패싯과 토픽을 기반으로 

토픽맵을 구성하였다.



 토픽맵 모델링을 위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주제분석 연구  97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2.095

2.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의 특성 및 관련연구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은 국내에서 중요한 기록물로서 인식되어 2000년대 전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집이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양의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이 수집, 축척, 서비스되고 있지만 

한국 관련 해외 기록물은 사전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바가 없으며, 수집기관마다 각각 상이한 명칭인 해외기록물,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해외 사료, 국외수집자료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의 정의와 특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오고 있었다. 주요 선행연구(김성겸, 2005; 마정춘, 2006; 이승휘, 2006; 박은봉, 2008; 조혜경, 

2008; 김나정, 2016)를 통해 정의된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은 연구자별로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첫째, 해외에 산재한 한국 관련 기록물은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연구 및 영토분쟁, 피해자 보상, 군사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보존, 연구되어야 할 증거적 가치를 가진 1차 자료이다. 둘째,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의 경우 원본은 해외에 출처를 두고 있으며 원소장처에 의하여 관리 및 보존되고 있다. 셋째, 한국 관련 해외 

기록물은 일부 기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본 및 영인본의 형태로 국내 수집기관에 의하여 수집, 관리, 서비스

되고 있다. 넷째,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은 기록의 대부분이 디지털 사본의 형태로 웹 자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관련 해외 기록물을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유실된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 활용하고자 제안한 김성겸(2005)의 연구는 기록의 수집에서 기술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

의 프로세스로 구축함으로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서비스하는 기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

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과 관련된 역사기록의 수집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적인 분류체계와 기술요소의 표준을 제안하였다. 역사적인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의미를 가지는 한국 관련 

해외 기록물의 산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연구(박은봉, 2008)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 관련 기록의 

수집, 정리 및 서비스 현황을 일본의 선진 사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집기관이 수집

기록물을 신속하게 정리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내 해외 수집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열람 및 활용의 활성화

를 위한 원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공동활용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관련 해외 기록물의 관리 현황을 연구한 조혜경(2008)의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관련하여 해외에 소재

하고 있는 한국 관련 기록물이 수집되어 관리되는 방식이 일정한 분류방법과 기술규칙을 가지지 않고,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는 방식이 답습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록물의 분류와 기록물의 특성을 살린 다계층 

기술이 불가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류의 최상위 단계로 나타나는 

컬렉션 개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컬렉션을 생성한 후 그 결과가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하며, 자관에서 수집하는 기록물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기술규칙을 만들어 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통합적

인 활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정춘(2006)은 규모가 큰 국가 예산의 투입과 정기적인 수집 

활동에도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하는 수집기관들은 관리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관에서 수집한 미 육군 역사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소장 현황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수집기관이 중복 수집을 방지하

고, 수집되는 기록의 성격에 맞는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내기관의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김나정(2016)은 국내 수집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 관련 해외 수집 기록물의 꾸준한 수집 활동에 비해 이용자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관련 해외 수집 기록물의 활용단계와 이용자 서비스 영역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온라인 검색 및 열람 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관련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2), 95-116, 2022.598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2.095

해외기록물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검색하는 방안을 모색하거

나 기록물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검색의 효율성

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 연구에서는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중 미국 생산 기록물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기록물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제분석을 하여 패싯과 하위 토픽을 도출하여 토픽맵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주제분석에 적용된 패싯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자면 방송과 관련된 소재 중 정보이용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시사보도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제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써 패싯 분석한 사례가 

있다(심지영, 2014). 이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면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주제 관계를 결합하

는 효과적인 도구로 패싯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방송 자료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물과 관련하여 수행된 패싯연구로 유네스코 기록물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박도영

(2020)은 유네스코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 중 유네스코 가입 후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재건 및 개발시기까지 

일련의 기간 동안에 생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그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이용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분류체계로서 패싯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토픽맵과 관련하여 검색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는 특허, 사전이나 웹정보, 교육정보 등 다양한 컨텐츠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고유미, 2005; 정경희, 김판구, 2006; 김소영 외, 2006; 이상철, 2012) 기록연구분야에서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 못하였다. 최근 기록물과 연관하여 토픽맵 모델링을 위해 수행된 사례가 있는데 이 연구

에서는 대학에서 사용되는 학사행정 기록물을 중심으로 대학 학사행정 업무에 중점을 둔 의미기반 검색을 하기 

위하여 토픽맵 기반 검색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으며 기록물 검색을 개선하는데 토픽맵을 적용하는 시도를 하였

다(신지유, 2016).

 

3. 수집기관별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현황 및 분석

3.1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수집기관 현황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소 4곳이다. 이 기관들은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 중 웹으로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다. 4개 기관별로 기록물을 수집 방법, 제공하는 방식, 특성, 기록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하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검색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1.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해외기록물’이라 칭하면서 해외에 산재한 한국 관련 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하여 국내 기록의 보완,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 및 영토분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분야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 방법은 해외에 소재한 기록관리기관과 MOU 체결, 기증, 구입, 사본 수집 

등이다. 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은 외국의 정부, 단체, 개인, 기록관리기관 등에서 생산, 접수, 소장 중인 

한국 관련 기록물이다.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해외기록물로서 종이문서, 대장류, 시청각물, 

각종 간행물, 도면, 지도, 카드, 구술자료, 기록의 사본, 디지털자료 등 다양한 형식의 기록을 수집한다. 국가기록원

은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하는 단위를 ‘점’으로 설정하였고, 2021년 현재까지 수집된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은 총 2,715,78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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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디지털컬렉션 중 하나의 분야로 ‘한국 관련 기록물’이라고 지칭하면

서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과 관련된 주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에서 수집 및 보존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가 생산한 공문서와 그 컬렉션 중 한국과 관련된 기록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한국의 근⋅현대기 당시 한반도의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1차 자료를 

이용자에게 영인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 형식은 주로 문서를 스캔한 사본 또는 영인본이며, 주요 수집 분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기 관련 문서, 베트남 전쟁 참전 한국군 관련 문서 등 군사 분야 문서, 한국전쟁 시기에 

노획 및 수집한 노획문서컬렉션 중 북한노획 문서 등이다. 수집된 기록물 양을 조사한 결과 2020년 말까지 기록의 

수집 단위를 면으로 설정하여 총 3,135,036면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3.1.3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전자사료관이라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국외사료’라 칭하면서 

수집된 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한국사 관련 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연구자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외 사료는 미국, 일본, 

중국 포함 14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외 유관 기관과 협정, 국외자료조사위원회, 국외로의 출장, 자료

의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국외 사료를 분류, 정리, 등록 작업 

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자료집을 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집된 기록물 유형은 문서, 마이크로필름(컷, 

롤), 마이크로피시(장), CD 또는 DVD, 도서, 그림/지도/글씨(점), 사진, 테이프 및 비디오, 슬라이드 등이다. 수집된 

기록물은 소장처, 주제별로 계층적으로 구조화하여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수집을 진행

하였으며 총 9,076,538건이 수집되었다.

3.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직속 최고 군사연구기구인 군사편찬연구소는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국외수집자료’로 칭하면서 군사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의 제공으로 효율적인 군사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방사와 전쟁사에 관한 연구 및 편찬, 군사작전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여 국내 및 

해외의 관련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국방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 보존, 관리하고 있다. 수집 기간은 2019년

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2,061건(217,635매)이다.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하여 웹으로 서비스하는 수집기관의 공통된 특성은 3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수집기관 모두 해외에 출처를 두고 생산된 한국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관, 인력,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공적 기관들이다.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

위원회는 교육부,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는 국방부에 소속된 기관이다.

둘째, 수집기관들은 각 수집기관별로 마련된 법적 근거에 의해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관련 

법적 근거를 알아보면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수집 등),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및 형태에 관한 고시,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령 제2조3에 근거하여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셋째, 이 수집기관들은 근⋅현대기 시기에 집중하여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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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관이 수집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에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내용의 기록이 주요 기록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나정(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하여 웹으로 서비스하는 수집기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하는 지역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의 한정을 두지 않고 해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기관은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이며,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기관은 국립중앙

도서관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다. 

둘째, 수집 범위의 차별성은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전반적으로 수집하는 기관과 특정 주제의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으로 나타난다. 포괄적으로 한국 전체에 대한 범위의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은 국가기록원, 국립중

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이며, 군사 및 국방, 전쟁에 특화된 분야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기관은 국방부 군사편

찬연구소이다. 

셋째, 수집 자료 유형 측면을 살펴보면 문서를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이고, 문서 외 다양한 자료 유형의 기록을 수집하는 기관은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이다. 

넷째, 기관별로 수집된 자료의 활용 분야를 알아보면 국가기록원은 영토 분쟁과 피해자 보상 등의 증거, 국립중

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한반도 정세 및 주변국과의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는 한국 관련 군사 및 

전쟁 분야의 연구를 위해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다. 

구분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수집지역 해외 전 지역 미국 위주 해외 전 지역 미국 위주

수집시기 근⋅현대 1945년 이후 조선시대~ 1980년대 1950 ~ 1975년대

수집주제

전 주제 영역

“외국의 정부, 단체, 개인, 기록관

리기관 등이 생산, 접수, 소장 중

인 대한민국 관련 기록물로서 국

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

정되는 해외기록물”

한국 근현대사

“미국국립기록관리청(NARA)

에서 보존중인 미 행정부 생산 공

문서와 컬렉션(Collection) 중 한

국 관련 기록자료”

한국사 전반 전 주제 영역

미국국립기록관리청(NARA)

을 통해 수집한 한국 관련 군사사 

및 전쟁사, 국방 관련 영역의 기

록물

주요 

수집주제

한국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북한관련기록, 한국전쟁관련기

록, 한인관련일반기록 등 

민사 및 군사 

분야 문서, 제2차세계대전과 한국

전쟁기에 노획, 수집한 노획문서

컬렉션 중 북한노획문서 등

근⋅현대 대외관계, 북한 관계. 

재외동포, 독립운동, 일제 침략 

관련, 한국전쟁, 한국 민주화운

동, 경제정책 등

베트남 전쟁 및 6⋅25전쟁 관련 

기록물

수집대상 

자료유형

종이문서⋅대장류, 시청각물, 간

행물, 도면, 지도, 카드, 구술자료, 

기록 사본, 디지털 자료 

문서류, 도서류

문서(이미지 포함), M/F, 마이

크로피시, 도서, CD/DVD, 사

진, 지도, 테이프, 슬라이드, 구

술 자료 

문서류

수집기록 

활용분야 *

한국 근⋅현대사 연구 및 영토 

분쟁, 피해자 보상 등

한국 근⋅현대기 한반도의 정세

와 주변국과의 관계 연구

한국 근⋅현대기 한반도의 정세

와 주변국과의 관계 관련, 한국

사 연구 및 편찬

국방사, 전쟁사, 군사사, 국제분

쟁사 등 한국 관련 군사 연구 및 

편찬

출처: 김나정(2016), 한국 관련 해외 수집 기록물의 이용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p. 33 <표 2> 기관별 수집 기준 및 범위

*: 김나정(2016)의 해외 기록물 수집 기준 및 범위를 정리한 표에 수집기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과 기관별 특징(수집기록 활용분야)을 반영하여 

추가한 사항

<표 1>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수집기관별 특징 

각 기록 수집기관의 특성을 종합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은 <표 1> 과 같다.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수집해

서 웹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환경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각각의 기관에서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다양한 범위와 주제로 다량으로 수집, 서비스하고 있지만 각각

의 사이트에서 분산되어 있고 목록을 일일이 보기 전에는 어떤 내용의 기록을 어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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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어떤 사이트에서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는지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현황이다. 

둘째,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기록물로서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일반적인 활동을 

설명하는 기록이라기보다는 특정 주제나 시기, 사건 등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많다. 따라서 이용자는 한국 관련 

기록물의 전체 내용을 통합적으로 훑어보면서 제공되는 기록물의 범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서는 목록을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한국 관련 해외 기록물은 상세검색, 키워드 검색, 단순 목록 제공 등 수집기관마다 제각기 상이한 검색 

방식과 면, 점, 건 등의 기록물 수집 단위를 취하고 있다. 상세한 키워드나 기록물의 단위에 대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연구자 또는 연구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는 검색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가정하였을 때, 적절한 키워드를 선택하

지 못하면 찾고자 하는 기록물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3.2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은 역사적, 증거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기록을 이용자가 

활용할 때 소재와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한국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수집하는 국가가 상이하여, 이용자는 생산 국가별로 한국 관련 기록물의 내용

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중 한국 관련 기록물 생산 주요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기록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통합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주요 기관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

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다. 이 기관들은 웹을 기반으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으

로서 이용자가 해당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기관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자에게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웹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선정된 기관의 웹사

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수집한 결과는 총 

163,874건으로 <표 2>와 같다. 

구분 기록물 군 기록물 시리즈 기록물 철 기록물 건 총 데이터 수

국가기록원 - - 2,251 67,094 69,345

국립중앙도서관 - 619 - 35,128 35,795

국사편찬위원회 - 1,055 55,648 - 56,7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140 1,743 - 1,935

총 계 163,874

<표 2> 수집기관별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데이터 수집 현황

각 기관별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수집한 결과 기관별 기록물의 단위에 차이가 있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기록물 군, 기록물 시리즈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기록물 철, 기록물 건 단위를 사용하여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제공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기록물 철을 제외한 기록물 군, 기록물 시리즈, 기록물 건 단위로 기록물

을 제공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경우 기록물 건을 제외한 기록물 군, 기록물 

시리즈, 기록물 철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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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 단위를 선정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기록물의 단위를 기록물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술된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범위를 설정하고자 

기록물의 단위를 기관별로 분석하였다. 기록물의 내용을 적절하게 기술한 단위는 기록물 시리즈 제목과 기록물 

철 제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경우 다른 기관과 달리 기록물 시리즈 단위가 존재하지 않고 기록물 

철과 건 단위로 제공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철 제목의 경우 <미육군성 부관감실 - 제40보병사단 제143 

야전포병대대 사령부 보고서, 1953>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기록물 시리즈 

제목에서는 각각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 General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ountry Director for Korea, 

1952-66>, <Korean Armistice Implementation Records, 1951 - 1980 [Entries 14, 14B, 14D, 14E, 14F](General Records, 

1951 - 1957 [Entry 14F])>, <SWNCC General Secretariat Records - Agenda, Feb. 1945-Mar.1946 / Subcommittee 

on the Far East General Records, 1945-48>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건 제목의 경우 <장군들

의 방문: Norman Gale중장이 창경원 방문 당시 찍은 사진>은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기록물 

철 제목에서는 각각 <미군 활동 기록 사진 (월남민이 거쳐야 할 과정들)>, <Photoes of Pigeon Activities in Korea>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철과 건 단위와 다른 기관의 기록물 시리즈와 철 단위를 비교한 

결과 기록물 시리즈와 철 단위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경우 기록물 철과 건 

단위를 기록물 시리즈와 철 단위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기록물 철 단위가 존재하지 않고, 기록물 건 단위가 존재하였다. 국립중앙

도서관의 기록물 건 제목의 경우 <G-3 Operations Journal, 22 Dec 1952>가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소의 기록물 철 제목에서는 각각 <G-3 Journal, 20 Dec. 1951>, <3rd Infantry Div. Journals 1953.2 (G2-3)>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록물 건 단위와 다른 기관의 기록물 제목과 비교한 결과 기록물 

철 단위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기록물 건 단위를 기록물 철 단위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록물 단위를 조정한 수집데이터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분 기록물 시리즈 기록물 철 총 데이터 수

국가기록원 2,251 67,094 69,345

국립중앙도서관 619 35,128 35,795

국사편찬위원회 1,055 55,648 56,7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40 1,743 1,935

총 계 163,874

<표 3> 수집기관별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수집 데이터 조정 현황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에서 기록물 시리즈와 기록물 철에서 추출된 단어를 대상으로 불용어 등 내용분석 시 

무의미한 용어들을 삭제한 후 빈도 수가 높은 고빈도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련하였다. 기록물 시리즈에서는 

총 4,731개의 단어가 산출되었고 이 중 불용어를 처리한 주제 키워드는 3,604개이다. 기록물 철에서는 총 74,645개

의 단어가 산출되었고 이 중 불용어를 처리한 단어 중 출현 빈도 5 이상의 12,525개를 주제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외국어 자료와 한글 자료가 분산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영어와 한글로 주요 단어를 추출한 뒤 단어 단위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로 전거통제를 실시하였다. 전거통제는 국가명 및 지역명, 기관명, 동음이의어, 기록

의 유형, 외국어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전거통제를 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기록물 시리즈와 기록물 철의 주제어 합계를 통합한 16,129개의 키워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련한 주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동의어와 유사어, 축약어 형태로 다양하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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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차로 동의어와 유사어, 축약어에 대한 전거통제를 시행하였다. 

4.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내용분석 및 개선방안 

4.1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패싯 분석

패싯 분석은 기록물에서 산출된 키워드를 내용에 따라 코딩하면서 귀납적 방식을 통해 범주화하는 단계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행하는 패싯 분석은 Vickery의 패싯 분석 7단계(La Barre, 2010)를 적용하여 패싯 

분석 단계 중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적용하였다. 적용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Vickery 패싯 분석 7단계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패싯 분석 과정

패싯 분석 과정

1단계:

주제 영역 설정
패싯 주제 영역 설정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163,874건에서 도출된 키워드 

분석 및 내용분석 및 코드화 

키워드 범주화

2단계: 

패싯 범위 설정
패싯 정의 

각 패싯별 범위 설정

7개 패싯 도출

패싯, 패싯분류체계 분석

3단계:

패싯의 확장 및 구조화
패싯별 토픽 구조화

군대, 기관, 기록물, 인물, 주제, 장소 및 지명, 시대 

7개의 패싯 도출

4단계: 

패싯 범위 주기 생성
중간토픽, 세부토픽의 정의

도출된 패싯별 정의, 중간토픽, 하위토픽으로 분류되는 

토픽 예시 설명

5단계:

패싯 배열
토픽맵 생성 각 패싯별 토픽별 시각화

<표 4> Vickery 패싯 분석에 근거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패싯 분석 과정

패싯 주제 영역 설정 단계에서는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163,874건에서 도출되었던 키워드와 내용분석, 코드화 

그리고 키워드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전처리를 거쳐 산출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내용에 따라 코딩을 실시하여 

주요 개념을 도출하였고 개념사전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개념사전을 기반으로 총 7개의 패싯(기관, 군대, 기록물, 

인물, 주제, 장소 및 지명, 시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패싯에 할당된 키워드를 분석하여 각 패싯의 주요 하위 

개념으로 구조화하였다. 도출된 패싯과 하위토픽의 검증은 2번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 검증은 문헌정보학 전공

자 2인에 의해 수행되었고 2차 검증은 대학도서관 사서 2인을 통해 검수를 받은 후 지적된 패싯을 보완하였다. 

검증과정에서 생성된 패싯이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는데 있어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되었고 군대 패싯

이 기관과 분리되는 것에 대하여 검증자 전원이 분리되는 것으로 동일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하위 토픽의 

분류가 재편성되었다. 각 패싯별 토픽은 중간토픽, 세부토픽으로 계층화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개념사전

과 계층관계를 바탕으로 ATLAS. Ti를 활용하여 토픽맵을 생성하였다. 

패싯 정의 단계에서 나타난 패싯들은 총 7개로 각각 군대, 기관, 기록물, 인물, 주제, 장소 및 지명, 시대이며 

각 패싯에 할당된 키워드 사례는 <표 5>와 같다. 기관패싯은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군대패싯는 국가에서 조직한 일정한 조직 편재를 가진 군인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군인 집단과 군인 집단의 활동 및 연관 장소, 역사, 기록물 등을 군인 패싯이라고 

정의하였다. 군대는 기관의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내에서 군대와 관련된 키워드의 수와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핵심내용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유형의 패싯과 분리하여 독립 패싯으로 처리하였다.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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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싯은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에서 나타나는 기록물의 생산되는 주기, 기록물의 성격, 외적인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간행물, 기념물, 기록, 보고서, 비망록, 사진 및 도면 등을 포함하는 패싯이며 인물패싯은 인물과 관련된 국적. 

신분, 직업 등과 인물의 행동을 유형화하여 생성된 패싯이다. 인물 패싯에 범주화된 사례로는 국가원수, 한국인, 

외국인, 이민자, 변호사, 통역가, 번역가, 언론인 등이 해당된다. 주제패싯은 일반적으로 대화 또는 연구 등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하는 패싯이며 장소 패싯은 인물이 일정 행위를 수행하는 공간과 자연적으로 생겨

난 장소 등이 함께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시대패싯은 특정 사건명을 통해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상에서 나타난 연도를 사용하여 패싯을 도출하였다. 시대 패싯은 계층적 관계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토픽맵으로는 발전시키지는 않았으나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통합 검색 시 필터로 활용하고자 패싯으로 

도출하였다. 즉, 세부 연도에 대한 접근점을 제공하기 보다는 시대로 통합하여 접근점을 제공하나 시대를 단독으

로 접근점을 제공하기에는 도출된 시대의 수가 적었다. 향후 세부 연도를 분석하여 시대보다는 세밀한 단위로 

접근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패싯명 분석 키워드 사례 해당 키워드 건수

기관
감사부, 외자청, 고문단. 공단, 기술국, 교통부, 국방부, 도서관, 국회, 농림부, 상공회의소, 방송국, 

연구소, 국무부, 외교단체, 이사회, 병원, 정당, 조합, 성당, 정부 등
19,201

군대
미군, 유엔군, 육⋅해⋅공군, 감찰부, 병사, 장교, 기지, 38선, 사령부, 사단, 부대, 작전, 총격, 무기, 

훈련 등
99,930 

기록물 
신문, 관보, 각서, 합의서, 개요서, 각종 보고서, 설계도, 포스터, 사진첩, 영화, 인터뷰, 명부, 견적서, 

유인물, 전단, 교재, 각종 파일, 메일, 필름, 기념물 등
70,226 

인물 미국인, 한국인, 민간인, 외국인, 이민자, 입국자, 국가원수 등 17,437

주제

감사, 거래, 기금, 각종 화학물질, 항공기, 철도, 각종 전기기계, 통신기계, 법령, 범죄, 재판, 의료기구, 

의약품, 광복, 재난, 전쟁, 건설, 건축, 장비, 출판, 친선, 회담, 조약, 귀화, 여행, 이민, 순방, 입당, 

민주주의, 가톨릭, 불교, 예배, 통역, 기술학, 정치학, 고용, 복지, 회의 등

29,786

장소 및 지명 덕수궁, 검문소, 광산, 논, 상점, 귀화국, 기숙사, 미국, 태국, 일본, 한국, 뉴욕, 나고야, 서울 등 18,507 

시대 1756, 1897, 1910, 1945 … 2008 67,396

총계 322,483

<표 5> 패싯 분석에 적용된 키워드 사례 및 키워드 건수

4.2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패싯별 중간토픽 및 세부토픽 분석

4.2.1 기관 패싯 내 토픽분석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기관 패싯 내용분석을 통해 코딩한 결과 총 508개의 용어가 기관 패싯에 할당되었다. 

이를 다시 세부개념으로 구조화 한 결과 중간토픽은 21개, 세부토픽은 74개로 도출되었다. 키워드 수를 기준으로 

상위 4개 중간토픽을 차례로 살펴보면 ‘경제’, ‘산업’, ‘외교’, ‘법’으로 나타났는데 중간토픽의 총 키워드 합계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특히 농업, 상공업, 제조업에 

기록물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이 생산되고 활용되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주로 

생산과 관련된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토픽을 분석한 결과 기록물이 많은 상위 4개 세부토픽을 중간토픽과 연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경제’의 

‘원조’, ‘외교’의 ‘단체’, ‘산업’의 ‘농업’, ‘외교’의 ‘재외공관’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기관 유형이 나타남에도 위 

4가지 세부토픽의 빈도 수가 높게 산출된 것은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과 관련된 기관이 경제 원조와 외교에 집중되

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한국 관련 기록물의 내용과 출처를 파악하는데 경제 원조 관련 기관과 농업 관련 기관, 

외교 기관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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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군대 패싯 내 토픽분석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군대 패싯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코딩한 결과 총 319개의 용어가 군대 패싯에 할당되

었다. 이를 다시 세부개념으로 구조화 한 결과 중간토픽은 9개, 세부토픽은 35개로 도출되었다. 토픽별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대는 그 조직만의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으로 주로 기관으로서 정의된다. 이로 인해 군대

가 기관의 유형 중 하나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군대는 기관적 특성을 반영하여 토픽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군대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패싯의 토픽으로 설정하였다. 군대의 중간토픽 중 군대에서 특화되어 있는 

중간토픽은 ‘군종’, ‘전략’, ‘편재’이지만 ‘국가’, ‘기관’, ‘기록물’, ‘역사’, ‘인물’, ‘장소’, ‘전략’과 같은 일반적 

요소가 군대패싯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요소로도 나타나 군대패싯으로 할당하여 군대를 대주제로 하여 기록물이 

모일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키워드 합계를 기준으로 상위 4개의 중간토픽을 차례로 살펴보면 ‘편재’, ‘인물’, ‘전략’, ‘군사기록물’로 나타난

다. ‘편재’, ‘인물’, ‘전략’, ‘군사기록물’의 키워드 합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군종’, ‘기관’, ‘장소’ 등에 비해 

다양한 세부토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부토픽 중 키워드 합계를 기준으로 상위 4개 세부토픽을 차례로 

살펴보면 중간토픽 ‘편재’의 ‘부대’, 중간토픽 ‘인물’의 ‘지휘관’, 중간토픽 ‘편재’의 ‘사령부’, 중간토픽 ‘인물’의 

‘병사’로 나타난다. 이 4가지 세부토픽의 빈도 수가 높게 산출된 것은 군대에 해당되는 조직과 구성원이 한 국가가 

아닌 다양한 국가의 군대가 존재하고 그 군대의 조직, 구성원이 모두 포함시켜 패싯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4.2.3 기록물 패싯 내 토픽분석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기록물 패싯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코딩한 결과 총 447개의 용어가 기록물 패싯에 

할당되었다. 이를 다시 세부개념으로 구조화 한 결과 중간토픽은 10개, 세부토픽은 46개로 도출되었다. 토픽별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록물 패싯 내 형태적 측면에서 기록물을 구분해보면 먼저 문서의 형태로 간행물로, 기록류, 보고서류, 비망록

류, 일반문서류가 포함된다. 이 경우 기록류, 보고서류, 일반문서류는 유사한 유형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 연구

에서 보고서류에 각종 보고서를 모두 포함시켰고, 기록류는 보고서류를 제외한 기관 또는 개인이 생산하는 문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일반문서류에는 보고서류와 기록류를 제외한 그 외 형식의 기록물로 공적으로 활용되는 목적

의 문서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된 목록, 증명서, 출판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기록물 유형은 기록류, 보고서류, 일반문서류는 구분되어 정의된다. 

비망록류는 보통 어떤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적어 놓은 골자 또는 문서 등을 의미하는데 이 중 편지, 서한 

등 서신이 개인이 생산한 문서로 판단되지만,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내에 포함된 서신은 기관에서 생산한 서신의 

종류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한 중간토픽이다. 문서 유형이 아닌 유형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사진 및 도면류, 

영상 및 음성류, 전자문서류, 필름류, 기념물류가 포함된다. 중간토픽 중 세부토픽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필름류이

다. 기록물이 많은 상위 4개의 중간토픽은 차례로 ‘기록류’, ‘비망록류’, ‘일반문서류’, ‘간행물류’로 나타났다. 

세부토픽을 구조화 한 결과 기록물이 많은 상위 4개의 세부토픽은 ‘보고서류’의 ‘행정’, ‘비망록류’의 ‘서신’, ‘간행

물류’의 ‘잡지’, ‘일반문서류’의 ‘출판물’이다. 

4.2.4 인물 패싯 내 토픽분석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인물 패싯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코딩한 결과 총 323개의 용어가 인물 패싯에 

할당되었다. 이를 다시 세부개념으로 구조화 한 결과 중간토픽은 3개, 세부토픽은 41개로 도출되었다. 주요 중간

토픽으로 도출된 ‘국적’이나 ‘직종’은 일반적으로 인물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종종 사용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유형 중 눈여겨보아야 할 인물을 구분하는 토픽은 ‘이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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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출민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특성 상 이민, 입국, 

출국 등의 활동을 하는 인물의 유형이 나타나므로 의미있는 중간토픽이다. 다음으로 ‘민간인’ 또는 ‘외국인’과 

같이 군대와 외교와 관련된 주제가 인물과 관련된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한국전쟁과 미국이민 등의 기록물

이 주요 기록물로 나타나는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세부토픽으로 도출된 

것은 ‘직종’의 ‘행정’, ‘국적’의 ‘한국인’, ‘직종’의 ‘법’, ‘직종’의 ‘경제’이다. 직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행정은 다른 분야의 직종과 달리 행정업무를 실시하는 다양한 기관과 관련된 인물이 기록물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4.2.5 주제 패싯 내 토픽분석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주제 패싯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코딩한 결과 총 593개의 용어가 주제 패싯에 할당되

었다. 이를 다시 세부개념으로 구조화 한 결과 중간토픽은 21개, 세부토픽은 105개로 도출되었다. 토픽별로 상세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제 패싯 내 중간토픽은 주제와 관련된 활동 또는 활동에 수반되는 기술, 수단, 지식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중간토픽은 일반적으로 주제를 나타낼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사건’과 

‘이출’은 주목해야 할 주제 개념이다.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은 단순히 한국과 관련된 기록물이 아니라 ‘전쟁’, 

‘전투’, ‘정치적 사건’ 등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만한 순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출’ 또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이 ‘입출국’, ‘이민’, ‘귀화’, ‘여행’ 등의 활동과 관련 기록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간토픽이다. 

4.2.6 장소 및 지명 패싯 내 토픽분석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장소 및 지명 패싯 내용분석을 통해 코딩한 결과 총 323개의 용어가 장소 및 지명 

패싯에 할당되었다. 이를 다시 세부개념으로 구조화한 결과 중간토픽은 2개, 세부토픽은 16개로 도출되었다. 토픽

별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소 및 지명 중간토픽 다른 패싯의 중간토픽들 증 가장 적은 양의 중간토픽 

수를 가진다. 장소 패싯에서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의미보다 주제와 관련된 활동이나 인물이 생활하는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명은 정의와 같이 마을, 지방, 산천, 지역 등을 이르는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에 나타난 국가명과 지역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소보다는 지명이 훨씬 많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소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분리되어 일부가 포함되었고, 국가명은 다른 패싯에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4.3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주제 검색을 위한 토픽맵

이 연구에서는 키워드 검색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된 패싯과 토픽을 시각화하였다. 특히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활용하는 이용자는 기록물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검색에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이용자에게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통합하여 내용을 분석한 후 시각화하여 제공함

으로써 검색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시각화는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패싯 분석으로 생성된 개념사전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하위 토픽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패싯과 패싯별로 도출된 중간토픽, 세부토픽으로 계층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ATLAS. Ti를 활용하여 

토픽맵을 생성하였다.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토픽맵은 기관, 군대, 기록물, 인물, 주제, 장소 및 지명 총 6가지 패싯별로 구축되었다. 

각 패싯은 토픽맵에서 최상위 토픽으로 설정하였고 앞 단계에서 생성되었던 중간토픽은 토픽맵 상에서 하위 토픽



 토픽맵 모델링을 위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주제분석 연구  107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2.095

으로, 세부토픽은 토픽맵 상에서 어커런스로 생성하였다. 각 토픽별로 생성된 토픽맵은 아래와 같다. 제시된 토픽

맵은 상위 토픽, 하위 토픽, 어커런스별로 색깔을 구분해 표현하였으므로 단위별로 제시된 결과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패싯과 토픽 간 관계를 계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관계 속성 즉, 관계자를 

활용하였는데 가장 많이 활용된 관계자는 ‘…의 일부이다’, ‘…로 구성되다’, ‘포함되다’, ‘…와 관련이 있다’, ‘…에 

위치한’, ‘…와 교류하다’, ‘원인이 되다’ 등이 기존에 온톨로지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관계자이다. 이를 

기반으로 패싯과 토픽간의 관계를 설명하되 자체적으로 추가 생성하여 사용한 관계자는 ‘생산된다’, ‘소비한다’, 

‘운영한다’, ‘운행된다’, ‘조직된다’, ‘처벌된다’, ‘활동한다’, ‘활용한다’ 등이 있다. 추가 생성된 관계자는 패싯과 

토픽, 토픽과 토픽이 내포한 주제와 내용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다. 각 패싯별 토픽맵과 패싯별 통합 토픽맵 내용은 

아래와 같다.

4.3.1 기관 토픽맵

<그림 1>은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기관 패싯을 토픽맵으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기관 

토픽은 경영, 경제, 고문, 공단, 과학기술, 문화, 법, 언론, 의료 등 총 21개의 중간토픽과 감사, 구매, 금융, 무역, 

원조, 병원, 재외공관, 위원회, 협회 등 74개의 세부토픽을 가진다. 기관 토픽맵 상에서 관계의 속성은 주로 ‘…이

다’, ‘활동한다’, ‘협력한다’ 등으로 표현되었다. 기관패싯의 토픽맵의 세부 내용을 표현한 분할도는 <그림 2> 

~ <그림 6>과 같다.

<그림 1> 기관 토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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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관 패싯 토픽맵 분할도 1 

- 경영, 경제, 고문, 과학기술

<그림 3> 기관 패싯 토픽맵 분할도 2 

- 교육, 교통, 국방, 문화 

<그림 4> 기관 패싯 토픽맵 분할도 3 

- 법, 법인, 언론, 산업 

<그림 5> 기관 패싯 토픽맵 분할도 4 

- 연구, 외교, 의료, 일반 

<그림 6> 기관 패싯 토픽맵 분할도 5 

- 정치, 조합, 종교, 행정, 협회



 토픽맵 모델링을 위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주제분석 연구  109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2.095

4.3.2 군대 토픽맵

<그림 7>은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군대 패싯을 토픽맵으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군대 

토픽은 국가, 군종, 기관, 인물, 전략, 편재 등 총 9개의 중간토픽과 아메리카, 육군, 해군, 감찰, 병사, 장교, 병술, 

사령부 등 35개의 세부토픽을 가진다. 군대 토픽맵에서 관계의 속성은 주로 ‘…이다’, ‘구성된다’, ‘조직된다’, 

‘활동한다’ 등으로 표현하여 토픽 간의 상호연관성을 시각화하였다. 

<그림 7> 군대 토픽맵

4.3.3 기록물 토픽맵

<그림 8>은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기록물 패싯을 토픽맵으로 시각화 한 결과이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기록

물 토픽은 간행물류, 기념물류, 보고서류, 비망록류, 영상 및 음성류 등 총 10개의 중간토픽과 신문, 훈장, 각서, 

각종보고서, 서신, 사진 도면, 영상, 음성 등 46개의 세부토픽을 가진다. 기록물 토픽맵에서 관계의 속성은 ‘…이

다’, ‘생산된다’, ‘유형이다’, ‘활용한다’ 등으로 표현하여 토픽 간 관계를 설명하였다.

4.3.4 인물 토픽맵

<그림 9>는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인물 패싯을 토픽맵으로 시각화 한 결과이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인물 

토픽은 국적, 이출민 직종 총 3개의 중간토픽과 미국인, 한국인, 민간인, 이민자, 고문, 국가원수 등 41개의 세부토

픽으로 표현되었다. 기록물 토픽맵에서 관계의 속성은 ‘…이다’, ‘구분된다’ 등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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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록물 토픽맵

<그림 9> 인물 토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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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주제 토픽맵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주제 패싯을 토픽맵으로 시각화한 것은 <그림 10>과 같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주제 

토픽은 경영, 경제, 교통, 기계, 보건, 산업, 언론, 이출, 행정 등 총 21개의 중간토픽이며 감사, 무역, 재정, 조달, 

전기, 교육과정, 광복, 통⋅번역 등 105개의 세부토픽으로 구조화되었다. 주제 토픽맵에서 관계의 속성은 ‘‥이다’, 

‘운영된다’, ‘유형이다’, ‘이루어진다’, ‘활동이다’ 등으로 표현되었다. 주제 패싯의 토픽맵의 세부 내용을 표현한 

분할도는 <그림11>부터 <그림 14>까지와 같다.

<그림 10> 주제 토픽맵

<그림 11> 주제 패싯 토픽맵 분할도 1 

- 경영, 경제, 과학, 교육, 교통

<그림 12> 주제 패싯 토픽맵 분할도 2 

- 국방, 기계, 문화, 법,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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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장소 및 지명 토픽맵

<그림 15>는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장소 및 지명 패싯을 토픽맵으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장소 및 지명 토픽은 장소와 지명 2개의 중간토픽과 문화, 법, 산업, 이출, 자연, 주거, 기타, 북한, 아메리카, 아시아, 

한국 등 총 16개의 세부토픽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시각화되었다. 장소 및 지명 토픽맵에서 관계의 속성은 ‘…이

다’, ‘특성이다’로 정의되었다. 

<그림 15> 장소 및 지명 토픽맵 

4.4 통합 토픽맵을 활용한 개선방안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7개 패싯 중 기관, 군대, 기록물, 인물, 주제, 장소 및 지명의 6개 패싯과 각 패싯의 

중간토픽, 세부토픽을 통합하여 구축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통합토픽맵은 <그림 16>과 같다. 토픽맵으로 

시각화하지 않은 패싯은 시대 패싯으로 시대 패싯의 경우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시대를 내용분석을 통해 코딩

한 결과 총 125개의 용어가 시대 패싯에 할당되었으나 중간토픽과 세부토픽으로 구조화하기에는 세부 범주가 

<그림 13> 주제 패싯 토픽맵 분할도 3 

- 사건, 복합, 언론, 이출, 종교

<그림 14> 주제 패싯 토픽맵 분할도 4 

- 산업, 외교, 정치, 통⋅번역, 역사, 행정



 토픽맵 모델링을 위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주제분석 연구  113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2.095

충분히 도출되지 못하였다. 시대 패싯에는 총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 내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의 ‘시대별 열람’의 시대 구분인 통사,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중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을 차용하여 해당 시대별로 특정 연도를 범주화하였다. 따라서 총 4개의 하위 

범주가 생성되어 토픽맵으로 시각화하기 보다는 검각 토픽맵으로 검색된 결과를 시대로 제한하는 필터로 적용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토픽맵에서는 제외하였다. 

통합토픽맵을 활용하여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시각화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될 경우 나타날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합하여 토픽맵을 제공하게 될 

경우 이용자는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져 있는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의 소재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면서 기록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림 16> 한국 관련 미국 기록물 통합 토픽맵

둘째, 한국 관련 미국 기록물 내용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주요 주제어를 도출하여 이용자에게 토픽을 제공하

기 때문에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관련 미국 

기록물과 같이 주제가 특화되어 있거나 쉽게 해당 내용을 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검색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기록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주제 

토픽으로 제공하여 훑어볼 수 있게 하게 될 경우 이용자는 검색대상이 되는 기록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 검색

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검색대상의 내용을 시각화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키워드 검색 방식에서 나타난 검색의 한계점이 보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픽맵으로 발전시키지 않은 시대 패싯을 필터로 활용함으로써 나머지 6개의 토픽과 

결합하여 검색결과를 조합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시대 패싯은 주제성을 크게 띠지 않는 연도를 특정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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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여 검색 필터로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연도로 검색하지 않고도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5. 결 론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은 국내 다수 기관에 의해 수집, 관리, 서비스되고 있지만 이용자는 각 기관 웹사이트 

등을 직접 접속해 검색한 결과를 각각 비교해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은 어느 정도의 양이 

어떤 내용의 기록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렵고, 검색 방식 면에서도 많은 제한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에게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통합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웹으로 제공하는 국내 주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물에 대한 패싯 분석을 

진행하여 하위 토픽을 도출하였고, 이를 시각화하여 토픽맵을 생성하였다.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의 기록물 시리즈 단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된 패싯은 기관, 군대, 기록물, 

인물, 주제, 장소 및 지명, 시대 총 7개이다.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은 다양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또는 그 전후의 

발생한 다양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전체 수집된 기록물의 주요 영역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표현하는 주요 패싯으로 군대를 독립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군대는 다른 패싯에 포함될 

수 있는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일반 기관이나 단체에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에는 군대만의 조직적인 특색이 강하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록의 양을 보유하고 있어 기관 및 단체, 주제 패싯과 분리하여 패싯을 도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관 패싯 분석 결과 기관은 일정 규모를 가진 조직이 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능에 의해 기록물이 산출되

었고, 해당하는 기록물을 살펴본 결과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이 생산 당시 전쟁 등을 겪는 과정에서 각종 원조나 

지원에 해당하는 기록물이 상당수를 차지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셋째, 인물의 유형 패싯에서는 대분류로 국적, 이출민, 직종이 도출되었는데 이 중 이출민은 한국 관련 미국 

기록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하위분류이다. 이출민의 경우 입국자, 출국자, 이민자 등 다른 인물 유형에 해당될 

수 없는 특성으로 독립적인 패싯으로 신규 생성하게 되었다. 

넷째, 통합 토픽맵으로 분산된 자료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하였고,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시각화하였다. 또한 각 패싯별로 기록물의 양이나 토픽은 균등하지 않으나 이용자는 수집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에 해당되는 내용과 주제를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패싯과 하위토픽은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을 통합하여 서비스하게 될 경우 디렉토리 

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통합 검색의 기능 요소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패싯과 

토픽을 기반으로 검색에 적용하여 검색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의 한계점

은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한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 중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하였으므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 외에 다른 주요 국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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